
66	 리 아호나

제  이름은 레이철이에요. 저는 프랑스 파리 

성전 가까이에 살고 있습니다.

성전은 제 가족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은 파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일 년에 

몇 차례씩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거기까지 운전해서 다녀오는 데는 

무려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매주 교회 모임이 

끝나면, 부모님은 그곳에 들러 성전 공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먼저 오래된 건물이 철거되고, 다음으로는 큰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그런 뒤 성전이 높이높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주님의 집이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저와 제 형제들은 언젠가 성전에 가기를 

고대합니다. 큰언니 에스터가 가장 먼저 대리 

침례를 받게 되겠죠. 우리는 모두 자기 차례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사랑합니다. 이 도시에 성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파리에서 삿포로까지우리는 모두 사는 

곳은 다르지만, 

주변에 성전이 지어질 

때면 같은 느낌을 

받는답니다!

미국	유타	주에	거주하는	에이미	제인	레빗과의	인터뷰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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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성전의 

나선형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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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본 삿포로 성전 근처에 삽니다. 

저는 집 안 창가에 앉아 성전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성전 일반 공개를 할 때는 친한 

친구를 초대했는데, 그 친구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성전 헌납식은 성전의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삿포로 성전이 

헌납식을 하던 날은 제 생일이기도 하고 

몬슨 회장님의 생신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삿포로 성전이 헌납될 때 그 안에 있었고, 

몬슨 회장님도 만났습니다.

성전과 가까이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는 날에는 

집으로 가는 길에 성전 마당을 거닐며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성전에 가서 대리 

침례를 하고 나중에 그곳에서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일본 삿포로 성전 해의 

왕국실 샹들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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